
이물은 

어떻게 분류될까?

이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나 재료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원인에 따라 크게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분류되는

데, 동물성 이물은 머리카락, 손톱, 파리 같이 동물·곤충

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이다. 식물성 이물의 경우 나뭇조

각, 실, 곰팡이 등이 해당되며 광물성 이물은 못, 유리, 고

무처럼 금속, 광물, 수지 등이 해당된다. 이물은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하

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

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물부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이

물 등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품

의 이물 발생 가능성은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더욱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1~2015년) 가장 많이 접수된 이물건수는 벌레(37.5%)

와 곰팡이(9.7%)로, 이들은 7월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관·관리부터 유통 단계, 식품

의 전 제조과정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글_편집실

눈 깜짝할 사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식품 이물로부터 안전해지는 법!
이물(異物)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물질로, 

섭취할 때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식품 이물로부터 안전해지는 법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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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은 

왜 생길까?

이물은 식품 제조 시,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유통, 판매, 소

비단계에서 발생되기도 한다.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

물로는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 유충, 곰팡이 등이 있다. 

화랑곡나방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곰팡이의 경우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인해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려 외부 공기

가 유입되면 발생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하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해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유리

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도 간혹 발견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하다.

식품 안전 

관리에 주력해야 

이물 사고가 발생한 식품은 비위생적인 제

품으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혼입된 모든 이

물의 존재 자체가 생산 또는 유통 단계의 비위생적인 관

리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 제조업체들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을 차단하면서 안전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식품 제조업체별로 이물 혼입 방지와 발

생된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와 설비 등을 활

용하고 있는 것. 이물 관리는 단순대응만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저감화

가 가능한 영역이다. 무엇보다 이물관리에 대한 종합체계

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체크 리스트

✚ 벌레 이물 발생 줄이는 법

1. 식품 보관에 주의

2.   비닐 포장되는 면류·과자·커피·시리얼 등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

3. 식품을 어둡고 습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음

4.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폐기

5.   시리얼 등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철저히 밀봉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

6.   온라인 거래·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박스 제거

✚ 곰팡이 이물 예방법

1. 유통 중 포장이 파손된 제품은 구매 대상에서 배제

2.   냉동·냉장제품 개봉 상태로 장기 보관하지 않음

3. 음료류·빵류는 개봉 후 바로 섭취

4.   떡류·면류·즉석밥 등 구입 전에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꼼꼼히 관찰

5.   개봉 후 남은 제품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잘 밀봉한 뒤 냉장 또는 냉동 보관

✚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처법

1. 이물의 종류와 발견 일시 기록

2.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

3. 식품 포장지·구매 영수증 함께 보관

4.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 촬영 후 보관

5.   제조회사 고객센터·인터넷·    

국번 없이 ‘1399(식품 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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